
남해화학·휴켐스 71억 소송 당해
남우화학 , 탄산가스 공급 중단으로 손해 … 한국탄산도 중재 신청

남우화학은 탄산가스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액체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등 제품생산 차질로 손해를

보았다며 남해화학과 기업분할된 휴켐스를 상대로 71억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남해화학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든 암모니아가 싼값에 수입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자 2006년 9월까지로

돼있는 남우화학과의 탄산가스 공급계약을 어기고 2002년 2월 암모니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남해화학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발생하는 손실이 너무 커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

고 있다.

탄산가스 제조기업인 한국탄산 역시 남해화학의 암모니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대한상사중재원

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남해화학과 휴켐스는 2002년 9월 7대3의 비율로 기업분할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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